
   용인시의회 별관 신축 반대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2024. 2. 26(월) 14:00
        - 장  소: 용인시청 브리핑룸(본관 3층)  
        - 참가단체: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걷기모임, 용인특례시 미래포럼,
                   구성물푸레마을 발전협의회, 13개 이상 APT연합회등,
                   용인 동트맘 등 맘 모임, 동백현안추진회.
        -  회 견: 김기택 대표 

존경하는 용인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
의회 윤원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용인특례시 미래포럼, 용인 맨발의청춘 미래걷기모임 대표 김기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된 것은 시의회 별관 증축예산 108억 문제로 
그동안 몇 차례 행정적 절차 및 미팅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평행이론으로 전개되어, 이제라도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서로 배려
하고 양보하면서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용인특례시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갔으
면 합니다.  그리고, 용인 시민들은 108억 용인시의회 증축건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오니, 108억 증축건의 노선을 즉각 수정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시의회 별관 증축 예산 108억에 대해 시의회, 관계 공무원 등과 
진행해 왔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요 진행사항
  o 2023. 12.19 : ‘용인시의회에 바란다’에 민원 접수
  o 2024. 1. 17 : 용인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음.
  o 2024, 1. 19 :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장과 통화 2회 
  o 2024. 1. 30 : 윤원균의장 시청직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미팅 
  o 2024. 2. 21 : 시의회 별관 건립반대 1인시위 
 o 2024. 2. 19 : 용인시의회로부터 민원회신 접수
  o 2024. 2. 21 : 용인시청으로부터 민원회신 접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 미팅요지
o 용인시의회 홈에 "시의회에 바란다" 질의 응답과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윤원
균의장과 본인 김기택대표는 추가로 통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용인시에서 시의
회에 전문인력이 사용할 일부 부족한 공간을, 기존의 건물들에서 대체건을 통



화하며, “(시청 신청사 별관에서) 그 자리를 준다면 가겠다.-윤의장”, 즉, 별관 
증축을 보류 할 수 있다 란 요지였으며, 그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1월 30일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 재산관리과, 동백현안추진회 용인맨발의청춘모임 외 
대표진이 다음처럼 만남을 가졌습니다.

※ 용인시의회 윤원균의장 : 증축 보류 등 변경을 의장 단독으로 결정 할 사안
이 아닌 바, 시의회 의원들과 협의 및 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 주
겠다.
※ 2.용인시 재산관리과장 : 전문인력이 사용 할 일부 부족한 공간 등에 대하
여,( 증축 원안을 벗어난) 기존의 건물에서 대체 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 후 연
락 주겠다.
※ 3.김기택 대표, 김종철 고문 :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용인시 세수가 절
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할 곳은 넘처나는 열악한 용인시 재정을 감안하여, 별
관 신축을 반대하는 민의를 즉각 반영 바라며, 증축을 중단하고, 섬김의 자세
로 기존의 건물에서 일부 늘어난 전문인력들이 사용할 공간을 찾아 대체하라.

o 2024년 2월 16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으로부터 부정적 회신 접수: 
시의회의장 시민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번복하며, 별관 증축을 지속하겠다 함.
참조로,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상기 협의처럼 기존청사 활용에 대한 협
조를 구하기 보다는, “회의 언급, (상기 기존 건물에서 유용 등 협의 내용을 
벗어난 듯? ), 심도 깊은 논의가 아닌, 오래 전 7~8대부터 숙원사업이라 (시의
회 별관신축은) 다음(미래)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 의견이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이면, 대체 용인시의회 의장이 어떻게 시민대표와의 협의를 헌신짝처럼 
저 버리고, 이중적인 잣대로 공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해가 불가
합니다!!!

o 2024년 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회신접수 :
 요지 ~“ 시는 시의회가 ( 회신에 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의회 증축
을 재고하고 시청사 일부 공간을 시의회 사무공간으로 제공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 하겠다”.



□ 문제점
  o 현재 시의회는 의원별로 사무실도 다 있고, 전문 위원들 역시 근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미래의 정족수 증가 및 공무원 수 
증가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혈세로 의회 신축예산 108억을 집행하려는 것은 
용인 시민보다는 시의원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처사라도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의회 의원 모두는 코타키나바루 소주 60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
의를 야기해 공분이 되었다는 사실과 시 재정상태와 집행해야 할 사업 등을 
다시 한번 더 반추해 보고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겸허한 모습을 보여 주시
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8억 용인시의회 증축을 즉각 멈추고, 대신 IC 지하철 
등 시급한 용인 현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용인특례시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원균 시의
회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모두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다 함께 반듯하고 살맛 나는 용인특례시
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단체 :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걷기모임, 용인특례시 미래포럼, 
           구성물푸레마을 발전협의회, 13개 이상 APT회등,
           용인 동트맘 등 맘 모임, 동백현안추진회.




